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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

담당 이은미 팀장 

논평 국회는 당장 동행명령장 발부해서라도 핵심증인 출석시켜야

총 쪽

1.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기관보

고가 어제(12/5) 진행됐다.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에서 김수

남 검찰총장 등이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에 이어서 2차 기관보고 역시 청

와대 기관증인들이 국정조사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. 국민의 진상

규명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며,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

이다. 만약 국회가 증인불출석을 묵인한다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

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.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

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핵심증인을 국회 출석시켜야 한다. 필

요하다면 청와대 방문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.

2. 어제 진행된 2차 기관보고에 최재경 민정수석은 '국정현안에 신속 대응해

야 하는 업무적 특성'을 이유로, 박흥렬 경호실장은 '24시간 대통령 경호

안전'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. 이미 국정운영은 마비 됐고 식물 

대통령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마당에 현안 대응과 대통령 경호를 이유

로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. 도리어 대통령의 세월호 7

시간 행적’의 의혹을 밝혀 줄 핵심 증인인 박흥렬 실장이 출석을 거부

하고, '2급 비밀'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관저의 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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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. 이영석 경호실 차

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그러하다. 

3. 일반증인도 줄줄이 출석을 거부하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. 최순

실, 최순득, 장시호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, 우

병우 전 민정수석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

있다. 특히 오랫동안 검사로 고위 공직에 있었던 우병우 씨가 문을 닫고 

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석하지 않으려는 것은 법치주의

를 유린하는 것이다. 만약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등을 증인으로 출

석시키지 못한다면, 국정을 농단한 이들에 의해서 다시금 국회와 국민이 

기만 당하는 것이다. 국회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

원해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며, 불응 시 국회 모욕죄 적용 등 

법적 처벌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.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

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. 

4. 한편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물타기 시도 또한 여전

하다.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여 비난을 받았

던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무장단체

가 김선일씨를 납치했을 때 관저에 머물렀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. 또한 

이완영, 이만희, 최교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4월말 퇴진이라는 새누

리당 당론 수용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국정조사를 탄핵 표결에 영향을 주

기 위한 용도로 활용했다.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사실상 국정조사 대상이

어야 할 새누리당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, 사태의 본질을 

흐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집권연장을 꾀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

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.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 시도를 중단해야 

한다.  끝.


